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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 친구들
즐거운 여행은 하고 있어 난 뱃멀미가 나서 조금 고생은 했지만 선실 밖에서 시원한 바람도   ? 

좀 쐬고 파란 바다도 구경하다 보니 한결 나아졌어 그렇게 포항에서 출발한 지 시간 분 만, . 1 20
에 독도 근처에 도착했지만 듣던 대로 독도에 발을 내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 파도가 매, . 
섭게 너울져서 배가 선착장에 바로 정박할 수가 없어서 우리 배는 독도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
파도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기로 했어.

선착장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뱃머리를 돌려서 처음으로 만난 바위는 사람 얼굴 옆모습처럼 생  
긴 얼굴바위였어 마치 독도를 지키는 수호신의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 그리고 . . 
이어서 독립문 바위를 돌아가면 한반도 지형을 쏙 빼닮은 한반도 바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. 
번째로 만난 바위는 닭 바위인데 마치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동도와 서도 사이. 
에선 사진으로도 익숙하게 봐왔던 삼형제굴바위를 보았지 삼형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대어 . 
서 있는 모습이기에 그런 이름이 붙은 거라고 선장님께서 말씀해주셨어 곧바로 우뚝 솟아있는 . 
촛대바위로 볼 수 있었어 촛대모양이라고 했지만 왠지 내겐 엄지를 치켜세우고 최고 라고 하는 . !
듯했지 머야 하하 그리고 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예전에 강치들이 자주 나타났다는 가제바. . 
위가 있었어. 

가제면 바다가재 인가요 라고 여쭈었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길 가재 가 아니고 강치  ? , 
의 다른 이름인 가제 라고 하셨어 그래서 가제바위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, , 
금 독도엔 강치가 사라진지 오래라 만날 수는 없을 거야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서 만들어지던 흰 . 
거품 사이로 혹시나 강치들이 머리를 쏙 내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기도 
했지만 역시나 왠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마지막 물 마시는 코끼리를 닮은 코끼리바, . 
위를 돌아서 선착장으로 돌아왔을 때 다행히도 파도가 잠잠해져 배를 정박할 수 있었어 무사히 , . 
선착장에 내리면서 든 생각은 어쩌면 독도가 자기 바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잠깐 심술을 부린 
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.
 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싶지만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먼저 장소를 옮겨야 할 것 P.S. , 
같아 대신 많은 도움을 주신 선장님의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 한 번 연락해봐 그럼 날 찾을 . . 
수 있을 거야 기다릴게.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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